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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출장�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소멸 위기의 언어’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ㆍ활동가의 네트워크 형

성이 필수적임. 이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0년 제주어 포럼을 창설하고, 해마

다 지역 내 제주어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자ㆍ활동가 등과 소통하며 제주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음.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ㆍ주프랑스한국문화원-제주 전시관> 운영이 확정됨에 따라 

프랑스 현지에서 전 세계의 소멸 위기 언어 정책, 언어 보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

의하는 계기가 마련됨. 

 ❍ 이에 ‘소멸 위기의 언어, 제주어의 미래를 찾다’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 언어 보

전 국제 기구ㆍ연구자ㆍ활동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아울러 출장 기간 내 개최되는 <Taste Korea-제주 스페셜> 전시 및 <UNESCO 

2005 협약 20주년 기념 회의>에도 참석하여 국제 사회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제주어 및 제주학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출장 기간

 ❍  2025. 6. 19.(목)~2025. 6. 25.(수), 4박 7일

3. 대상 국가 및 방문지

 ❍ 프랑스 파리-주프랑스한국문화원, 유네스코 본부 등 

4. 출장자 인적 사항

이름 소속 직위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김미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권미소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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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장 주요 일정

날짜 이동 및 방문 기관 업무 수행 내용

6/19(목) 제주 상해  Ÿ 제주(19:10)→중국 상해(19:55), 동방항공

6/20(금)

상해 파리  Ÿ 중국 상해(00:15)→프랑스 파리(06:30), 동방항공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유네스코 본부

 Ÿ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방문

  - <Taste Korea-제주 스페셜> 전시 관람 

  - 행사 운영 관계자 면담 등

 Ÿ <유네스코 2005 협약 20 주년 기념 회의> 참석 

  - 현병찬 선생 붓글씨 퍼포먼스 지원 등 

6/21(토) 파리 시내
 Ÿ 파리 시내 탐방

  - 바스티유 광장, 몽마르트, 개선문, 에펠탑 등

6/22(일)
유네스코 본부, 

파리 시내 

 Ÿ 유네스코 본부 행사장 사전 점검

 Ÿ 소멸 위기 언어 국외 전문가 자문 회의

  - 김성우(나폴리오리엔탈대학교 아시아ㆍ아프리카

ㆍ지중해학과 교수)   

6/23(월) 유네스코 본부

 Ÿ<2025 제주어 포럼 ‘눌’-소멸 위기의 언어, 제주어의 

미래를 찾다> 개최

  [개회] 제주어 및 제주학연구센터 홍보 영상 상영 등

  [발표] 제주의 언어 정책과 제주어 보전을 위한 활동

  [좌담회] 소멸 위기 언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

6/24(화) 파리 상해  Ÿ 프랑스 파리(13:25)→중국 상해(07:00), 동방항공 

6/25(수) 상해 제주  Ÿ 중국 상해(09:45)→제주(12:30), 동방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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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출장�주요�내용

1.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방문, 전시 관람 및 관계자 면담

 ❍ 한국문화원은 전 세계 각지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외국의 교류를 증진하는 

공공 기관임. 전 세계 30개국에 설치된 35개의 한국문화원 가운데 한 곳인 주프랑

스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KOCIS) 소속으로 프랑스인에

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한국-프

랑스 간의 예술 교류를 촉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 주프랑스한국문화원과 상호 간의 문화 관광 발전 협

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24년 9월부터 제주 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협의

를 이어왔음.

 ❍ 이 결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2025년 5월부터 <Taste Korea! 제주 스페셜>이

라는 주제로 행사를 열게 됨. 해녀 문화, 4.3 아카이브, 올레길, 자연 등 제주의 다

양한 문화 자산을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 전시함으로써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의 문화 예술을 소개하여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제주 관광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는 행사 기획 단계부터 참여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국외 출장 기

간 중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 전시된 작품들을 확인하고, 센터가 기 구축한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를 유럽권에 공유ㆍ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함. 

주프랑스한국문화원� <Taste� Korea!� 제주� 스페셜>� 포스터� 및� 행사� 개요(출처:�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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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한국문화원� 주최� <Taste� Korea!� 제주� 스페셜>� 방문(25.� 6.� 20.)

 1) <Taste Korea! 제주 스페셜>-제주해녀, 4.3 기록물, 제주 자연 경관 전시 관람  

  ❍ 제주해녀의 역사와 해녀 물질 도구 전시 관람

   Ÿ 제인 진 카이젠의 <Halmang(할망)>(2023): 제주 해녀의 정신을 다룬 영상 전시

로, 2024년 SBS문화재단ㆍ국립현대미술관 공동 주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

품임. 

   Ÿ 김형선 <해녀>(2012): 바다에서 나온 해녀의 모습을 실물 크기로 촬영한 사진 시

리즈로,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에 소개된 작품임. 

   Ÿ 장 줄리앙 푸스 <울림>(2018): 제주 해녀와 프랑스 피레네 지방 양치기의 삶을 관

찰하여 제작한 영상 작품으로,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함. 장 줄

리앙 푸스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프랑스 미디어아트 작가임.

   Ÿ 이끼바위쿠르르 <해초 이야기>(2022): 하도 해녀 합창단의 <제주 아리랑, 해녀 물

질 나간다> 등의 노래를 담은 설치 작품임. 

   Ÿ 이 외 고희영 감독의 <물숨의 전설>, 김형선 작가의 해녀 인물 사진 등도 함께 확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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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 Korea!� 제주� 스페셜>� ‘제주해녀의� 역사와� 물질� 도구’� 전시� 관람(25.� 6.� 20.)

  ❍ <제주 4·3 아카이브–진실과 화해를 향하여> 전시 관람

   Ÿ 4.3 관련 문서,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4.3을 조명하고, 기억

의 힘과 기록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치유, 역사적 인식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자 구성된 전시임. 

   Ÿ 2025년 4월 11일, 제주 4·3 아카이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

도 전시에 포함되어 함께 소개되고 있었음.  

<Taste� Korea!� 제주� 스페셜>� ‘제주� 4.3� 아카이브-진실과� 화해를� 향하여’� 전시� 관람(25.� 6.� 20.)

  ❍ 미디어 맵핑 <물의 지형–바위, 식물, 바람> 몰입형 설치 전시 

   Ÿ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이 아모레퍼시픽재단과 협력하여 물, 돌, 식물, 바람 등 제주의 

자연 요소를 주제로 한 시청각적 체험 공간을 구성함.

   Ÿ 전시 제목인 <물의 지형>은 물의 유동성과 생명력을 중심으로, 돌, 식물, 바람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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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명명되었다고 함. 제주에서 직접 채집한 이미

지와 소리를 활용하여, 제주의 신비로운 자연을 감성적으로 마치 명상하듯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이 몰입형 설치 전시의 특징임.

<Taste� Korea!� 제주� 스페셜>� ‘물의� 지형-바위,� 식물,� 바람’� 몰입형� 설치� 전시� 관람(25.� 6.� 20.)

 2) <Tast Korea 제주 스페셜> 행사 운영 관계자 면담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김혜영 기획 총괄 및 전시 기획 담당 팀장 면담 

   Ÿ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작한 기념품(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속 제주어 문장을 담은 

책갈피)을 전달하였으며, 해당 기념품은 제주 전시관 운영 시 프랑스 현지 기자 등

에게 제공하기로 함.  

   Ÿ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 제주어 및 제주학 관련 전시 기획에 대한 지원 및 협조 방

안 등을 논의함.

<Taste� Korea!� 제주� 스페셜>� � 행사� 운영� 관계자� 면담� 및� 기념� 촬영(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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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 <2005 협약 20주년 기념 회의> 참석 및 지원

 ❍ 2025년은 유네스코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UNESCO 

2005 협약>을 제정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임. 이에 전 세계의 문화부 대표, 

예술가, 연구자, 창작 분야 종사자, 유네스코 관계자 등과 함께 20년간 이룬 문화 

다양성 증진의 성과를 돌아보고, 문화 정책과 창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함. 행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Ÿ 행사명: UNESCO 2005 협약 20주년 기념 회의

  Ÿ 행사 일시 및 장소: 2025. 6. 20. 14:00~20:30, 유네스코 본부 

  Ÿ 행사 프로그램: [1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 기술 변화 속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 보호 방안, 디지털 전환이 중소 예술 

단체에 미친 영향, 정부의 보조금 및 접근성 향상 정책 소개 

                  [2부] 문화 상품ㆍ서비스의 공정한 접근과 교류

                   - 글로벌 시장의 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 포용적 문화 교류 사례 발표ㆍ토론 

                  [3부] 기본권ㆍ자유 증진-예술 자유, 성평등, 포용성

                    - 표현의 자유와 정치 풍자, 온라인 검열 문제, 창작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및 다양성 확대에 관한 발표ㆍ토론

                  [축하 문화공연] 예술 공연 및 문화 체험 

<유네스코� 2005� 협약� 20주년� 기념� 회의>� 프로그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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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행사의 축하 문화공연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도한글사랑서예모임 소속 원

로 서예가 현병찬 선생, 김수애ㆍ양춘희 서예가가 <제주ㆍ평화ㆍUNESCO>를 주제로  

대형 천에 휘호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제주학연구센터는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및 ICC 관계자와 협력하여 행사 참여자 안내, 행사 촬영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지원함.

<유네스코� 2005� 협약� 20주년� 기념� 회의>� 참석� 및� 지원(25.� 6.� 20.)�

※관련� 보도:� 뉴스N제주,� 현달환� 기자� <제주어의� 울림,� 파리� 유네스코에서� 세계를� 매료시키다>(25.� 6.�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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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 위기 언어 국외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 제주어 분야 국외 전문가인 김성우(Soung-U Sebastian Kim)는 2023년 10월, 나

폴리오리엔탈레(Università di Napoli “L’Orientale”) 대학의 아시아ㆍ아프리카ㆍ

지중해학과의 교수로 부임한 인물임. 

 ❍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어 및 제주어로, 현재 국어와 제주어의 문법 기술, 언어 이데올로

기, 사회언어학, 언어 다양성 보전 및 언어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음. 

 ❍ 김 교수는 2018년 SOAS London에서 ｢Finiteness in Jejuan Adverbial Clauses – 
a Canonical Typology Approach｣(제주어 부사절의 종결 표현에 대한 정형적 유형

론 접근)로 박사 학위를 받음.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SOAS 대학 한국학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Arcadia 

ELDP 펀딩으로 ‘제주어 대화 다매체 문서화 프로젝트’를 책임진 이력이 있음. 

 ❍ 2019년, 제주학연구센터가 주최ㆍ주관한 제3회 제주학대회 <소멸 위기의 제주어 보

전과 부흥 방안-세계 언어학자들에게 듣는다> 행사 시 주요 발표자 섭외와 통역 등 

행사 운영을 지원하며 제주학연구센터와의 인연을 맺은 바 있음. 

 ❍ <제주어 포럼 ‘눌’> 추진을 위해 국외에서 제주어 관련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가와 섭외하고, 행사 개최 1일 전에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소멸 위기 

언어 관련 정책 연구 방향에 관해 자문하고, 국외 전문가 소속 대학과의 업무 협약 

체결 방안을 논의함. 자문 회의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소멸 위기 언어 관련 정책 연구 방향에 관한 의견 

  ❍ 현장 기반 언어 문서화와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강화 필요

   Ÿ 현장 중심의 언어 기록은 단순한 음성 수집을 넘어서 영상ㆍ사회적 맥락ㆍ담화 

등을 포괄하는 문서화가 필요함.

  ❍ 제주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Ÿ 일반 대중과 연구자들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저장소가 운영되어야 함(예: ELAR)  

    - 관련 정책 제안: 정부 및 지역 단위에서 소멸 위기 언어 문서화 사업에 장기적으

로 투자해야 하며, 공공 접근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언어 이데올로기와 권력 비판 기반 정책 프레임 제안 

   Ÿ 표준어 중심의 정책보다는 지역어ㆍ방언의 존재와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ㅍ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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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교육과 언론에서의 지역어ㆍ방언 조명: 교과서, 방송, 공문서 등에서 지역어ㆍ방

언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참고하기를 바람.

  ❍ 소수 언어 기반 교육 콘텐츠 및 교사 양성 시스템 구축 방향 모색

   Ÿ 지역어 교사 전문성 강화: 현장 교사 대상 언어학 및 교육 심화 연수 기획

   Ÿ 교과 콘텐츠 개발: 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 선행 

   Ÿ 지역어 교사 인증 제도 도입, 교육과정 내 반영 의무화, 언어 다양성 교육 모델

의 표준화가 요구됨.

     ※2025년 제주학연구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2건의 교육특구지원사업, <제주어 전

문 강사 육성>,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김성우 교수가 제안한 방향

성과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나폴리엔탈레대학교와의 업무 협약 논의 

  ❍ 나폴리오리엔탈레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동양학 중심 대학이며, 

아시아 언어ㆍ문화 연구로 명성이 높음. 제주학연구센터와 위 대학이 업무 협약 

체결 시 양 기관의 연구 및 업무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Ÿ 공동 연구 및 출판 프로젝트

    - 공동 연구 주제 설정: 제주어, 소멸 위기 언어, 언어 이데올로기, 지역 정체성 등

    - 국제 공동 논문 발표 및 학술지 발간: 영어 및 한국어의 양방향 논문 출판 

    -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양 기관이 축적한 학술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마련 

   Ÿ 교수진 및 연구진 교류: 국외 제주어 전문가(김성우) 초청 강의 등

   Ÿ 언어 및 문화 콘텐츠 공동 개발: 제주어 및 제주문화 관련 교육 자료의 다국어화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등)와 디지털 콘텐츠의 공동 제작 추진 

소멸� 위기� 언어� 국외� 전문가(김성우� 교수)� 자문� 회의(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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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제주어 포럼 ‘눌’> 개최

 ❍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는 7,000여 개로 알려짐. 해마다 25개의 언어가 사라

져, 21세기 말에는 2,500여 개만 남을 것으로 예측됨. 제주어도 이에 해당하며, 유

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로 공식 분류함. 

 ❍ ‘소멸 위기의 언어’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ㆍ활동가의 네트워크 형

성이 필수적임. 이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0년 제주어 포럼을 창설하고, 해마

다 지역 내 제주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제주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해 오고 있음.   

 ❍ 제주 지역에 한정한 소통에서 벗어나, 국제적 관점에서 ‘소멸 위기의 언어’의 보전

ㆍ전승ㆍ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국제 사회에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소멸 위기의 언어 전문가 등과의 연대를 위하여 주프랑스한국문화

원에서 제주 전시관이 운영되는 기간 내에 프랑스 현지에서 제주어 포럼 ‘눌’ 개최

를 계획하고, 2025년 초부터 유네스코 관계자와 온라인으로 협의하며 이 행사를 

준비해 옴. 

 ❍ 그 결과 2025년 6월 23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정책과 제

주학연구센터의 제주어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발표와 좌담회를 포함한 <2025 제주

어 포럼 ‘눌’>을 개최하였음. 행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Ÿ 행사명: <2025 제주어 포럼 ‘눌’-소멸 위기의 언어, 제주어의 미래를 찾다>

  Ÿ 행사 일시 및 장소: 2025. 6. 23. 15:00~17:30, 유네스코 본부 1층 회의실 

  Ÿ 행사 프로그램: [개회] 제주어 및 제주학연구센터 홍보 영상 <I’m a Jeju Islander> 

상영, 제주학연구센터장과 유네스코 안토니오 총장 인사말, 

방문 기념품 전달 등 진행

                  [발표] 제주의 언어 정책과 제주어 보전을 위한 활동, 유네스코와 

함께(제주학연구센터 김미진 전문연구위원)

                  [좌담회] 소멸 위기 언어 활성화를 위한 의견 공유(유네스코 안토니

오 총장 등)

  Ÿ 좌담회 토론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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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및 직위

António De Sousa 

Abreu

Directeur de Division et Secretaire du Programme MAB

Division des sciences écologiques et des sciences de la Terre, 

UNESCO 

Nigel Crawhall

Chief, Indigenous and Local Knowledege Section

Division of Science Policy and Basic Sciences

Natural Sciences Sector, UNESCO 

Khalissa IKHLEF

programme Speciallist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LINKS)

Division of Science Policy and Basic Sciences, UNESCO 

Ms Eunhee Lee

EXOPERT

Section des sciences de la Terre et des géoparc, SC/EES/EG, 

UNESCO 

KIM Soung-U
Korean Language assistant professor

Uniersità di Napoli ĹOrientale 

❍ 좌담회에서 유네스코 관계자들은 김미진 전문연구위원의 발표 <제주의 언어 정책과 

제주어 보전을 위한 활동, 유네스코와 함께>를 통해 소개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

학연구센터의 제주어 연구와 사업이,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국제 토착 언어 10년 계

획(IDIL 2022–2032)>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제주어의 보존 및 전승의 방향성에 대

해 높이 평가함. 

❍ 제주학연구센터 김완병 센터장은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의 

보전ㆍ전승을 위해 전 세계의 관련 연구자ㆍ활동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주

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언어의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지속적

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025� 제주어� 포럼� ‘눌’-소멸� 위기의� 언어,� 제주어의� 미래를� 찾다>� 개최(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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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자료 

뉴스1,� 오현지� 기자� <제주연구원,� 유네스코� 본부서� 제주어� 포럼…“언어� 전문가와� 연대”>(25.� 7.� 15.)



- 14 -

Ⅲ � 시사점� �

1. 제주 지역 자산의 세계화 가능성 입증, 제주 브랜드 가치 확인  

 ❍ <주프랑스한국문화원-제주 전시관, Taste Korea! 스페셜>은 프랑스인들에게 한국 

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를 주제로 제주의 자연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와 해녀문화, 최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4.3 등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장이 되었음. 이 전시를 통해 제주의 지역 자산이 

국제 무대에서 고유한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

음. 이번 행사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내 한국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해외 관광객

의 국내 유입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2.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과제와 제주학 연구의 연계 가능성 탐색, 세계적 이슈에 관한 

제주 지역 대응 필요 

 ❍ 유네스코(UNESCO)는 언어 소멸 위기에 대처하고, 언어 및 문화 다양성 보전을 위

한 정책과 사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기구임. 출장 1일차에 참석한 

<UNESCO 2005 협약 20주년 기념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 불균형한 문화 교류, 

표현의 자유 보장 등과 같은 문화 다양성의 주요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과제

들은 기술과 정책의 균형, 포용성과 공정성의 가치 재정의,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함. 이는 제주문화와 제주어, 제

주인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과제 수행 방향에도 유의

미한 시사점을 제공함.

3. 제주어 보전의 국제적 전략 기반 마련, 지역 언어 정책에서 국제 연대로의 전환 시급

 ❍ 프랑스 현지에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2025 제주어 포럼 ‘눌’-소멸 위기

의 언어, 제주어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관계자, 국외 전문가 등과 함

께 국제 포럼을 주최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의 생존 전략 체계의 국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제주어 정책과 보존 활동은 유네스코

의 언어 보전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꼽히며, 제주어 보전은 이제 지역 차원

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확장과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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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하고 있음. 이번 행사는 제주어 및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국제

적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제주어 정책의 내실

화 및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기회로 작용함. 

4. 국제 기준을 반영한 제주어 정책 방향 수립, ‘공공의 언어’로서 지속 가능한 제주어 

보전 체계 구축 필요 

 ❍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는 유네스코의 국제 토착어 10년(Global Action Plan) 계획

의 핵심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제주어 교육 및 평생 학습, 디지털 기술 문서화, 전통 

지식과 문화유산의 연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주어 조사

ㆍ정책 연구 방향 등을 정교히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주어를 지역적 언어 유산을 넘어,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전승해

야 할 ‘공공의 언어’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정책, 학술적 연대, 국제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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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첨부�자료  

 ○ 제주어 포럼 ‘눌’ <제주의 언어 정책과 제주어 보전을 위한 활동>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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